
[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]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42세 남자는 회사가 마련한 성희롱 예
방 교육을 받다 코로나19에 전염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.

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5일 5시 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‘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 매우 송구하
다’는 글을 올렸다.

오 구청장에 따르면 상계동에 거주하는 42세 남성은 지난 19일 마포구 소재 직장에서 성희롱 
예방 교육을 받던 중 확진자인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로부터 감염됐다고 전했다.

확진자는 23일 오전 근육통으로 인한 열과 식은땀 증세가 24일 새벽까지 계속돼 질병관리본
부(1339)상담을 통해 24일 오후 1시경 노원구 보건소를 방문,검체 채취 후 검사를 받고 25일 
오후 1시경 최종 확진자로 판명받았다.

이 확진자는 24일 오전 9시30분에서 10시 경 마들역 소재 김재면 내과,24일 오전 10시30분 
같은 건물 미션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. 

노원구는 확진자와 부인을 격리조치하고 신속하게 국가 지정병원에 이송조치할 예정이라고 밝
혔다.

또 확진자가 들른 병원과 약국 방문자, 의료인 등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관이 조사 등 필요
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전했다.


